
2017년 3월 22일 수요일제20459호�� 환경

결국문여는 4대강보녹조라떼 잡을까

여름이면 4대 강에 창궐하는 녹조를 줄

이기 위해서는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했다가 방류하고

보(洑)의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

다는정부의연구용역결과가나왔다

여름철 4대강의보수위를낮춰물을더

흘려보내녹조현상을완화하겠다는것으

로 막대한 비용을들여건설한보에물을

가둬 수자원을확보하고수질도개선하겠

다던 4대 강 사업의 실패를 정부가 확인

한것으로풀이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20

일발표했다

연계운영방안은하천유량과유속을증

가시킴으로써물이체류하는시간을감소

시켜녹조발생을줄이는내용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무총리 소속 4대 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권고

한사항을반영해관계부처가합동으로한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조사평가위원회는남

조류저감을위해서는댐보저수지연계

운영에 따른 하천유량 증가와 보 수위 하

향운영을동시에적용하는방안이필요하

고 수질개선등을고려한더정교한보운

영기준이필요하다고제언한바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용역은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로구분

해예측결과를제시했다

비축수량이있는경우에는상류에비축

된 물을 15일간 하류 보로 흘려보내고

보의 수위를 일정 기간 낮은 상태로 유지

하는댐보저수지연계운영방안을제시

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댐저수지의 비축

수량이없는경우에는보의수위만을낮게

조절하는보와보간연계운영방안을내놓

았다

보의수위를낮추는정도는양수제약수

위 지하수 제약수위로 나눠 연계운영 효

과를각각예측했다

연계운영의수질개선효과를예측한결

과 낙동강에서는댐보저수지연계운영

이가장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댐보저수지 연

계운영과 보보간 연계운영 간의 차이가

크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

낙동강에서는 댐보저수지 연계운

영시보수위를 74일간지하수제약수위

로 운영하면 낙동강 중하류 5개 보의 남

조류 세포수가 22%에서 최대 36%까지

감소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에서는 클로로

필a가 2734% 줄어들었다 영산강 승

촌보에서는클로로필a가 23%줄었다

각보구간의평균유속은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할경우양수제약수위유지시

867%증가했다

지하수제약수위를 유지할 때에는 20

119% 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의시행을위해선수백억원의추가예

산이 필요하다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

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도 16개소

(보별 1개소) 양수장 25개소를 손봐야하

는데 각각 422억원 216억원 총 638억원

이든다고정부는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용역 결과를 검

증하고 수생태계 영향 분석 사회적인 합

의를거쳐확대시행등최종적으로결정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녹조를 저감시

키기위해서는이번에제시된댐보저수

지의연계운영연구결과를토대로효과적

인 녹조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

라고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발

표한댐보저수지연계운영방안은불필

요한대책으로수문전면개방을미루기위

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4대강사업은우리나라물정책의대표적

인 실패 사례다 지난 10년간 4대 강 사업

은어민에게서생활터전을빼앗고물고기

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

부에 대한불신을 키웠다면서 정부는 4

대강수문을상시개방하고근본적인수질

개선대책을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부녹조저감연구용역발표4대강사업실패확인

수질개선근본대책없어영산강 118일 열어야효과

총 640억 필요환경단체 전면개방미루려는핑계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

애 이인화박태규)은 주말인 25일진

행하는영산강도보답사참가자신청

을받고있다고 21일밝혔다

도보 답사 구간은 담양 관방제림

(담양읍객사리)부터면앙정(담양봉

산면)까지다 약 10 거리이다 오

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께 마무

리된다 영산강에 관한 해설도 곁들

여진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 상류

에서부터 하류까지 연 4회에 걸쳐 도

보답사를진행할계획이다 이번답사

가첫번째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영산

강물줄기를따라걸으면서물길이막

힌영산강을흐르는강으로다시복원

하자는 취지를 담은 행사다 많은 시

민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

다참가신청및문의광주환경운동연

합 062514247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번 주토요일영산강함께걸어요

광주환경운동연합참가자모집

4대강녹조현상을줄이기위해서는보수위를탄력적으로조절해야한다는정부의연구용역결과가나왔다영산강승촌보방류모습 <광주일보자료사진>

백양사 명물 고불매(古佛梅)가 꽃망울

을터트렸다

21일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따

르면지난 19일우리나라 4대매화이자호

남 5매(梅)로 불리는 장성 백양사 고불매

(古佛梅)가 개화를시작했다 지난 1947년

부처님의원래의가르침을기리자는뜻으

로 백양사 고불총림(古佛叢林)을 결성하

면서 경내에 심어진 매화나무를 고불매

라는이름으로부르게됐다

고불매는 지난 2007년 10월 천연기념

물(제486호)로지정됐다수령이 350여년

나무높이는 53m에달한다 강릉오죽헌

의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구례 화

엄사 매화(제485호) 선암사 선암매(제

488호)와 함께 국내에 4그루밖에 없는 천

연기념물 매화 중 하나로 홍매화로는 유

일하다

전남대 대명매 담양 지실마을 계당매

등과더불어호남 5매로도통한다 고물매

는단한그루에불과하지만그향기가은

은하고매혹적이어서백양사경내를가득

채울정도라고공원사무소는전했다

백암사무소한상식행정과장은 3월 말

이면벚꽃이만개해백양사를찾은탐방객

들이우리나라 4대매화중유일한홍매화

인고불매의아름다운자태와향기를만끽

하실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천연기념물 호남 5梅 백양사고불매만개

고불매가핀장성백양사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제공>

영산강댐방류및

보수위하강시나리오

방류량 1일 200만t

유지기간 118일(45731)

기존 양수제약수위 지하수제약수위

자료환경부

영산강녹조저감예상치

(클로로필a 감소추이단위)

64

48 47



23%저감


